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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난 3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, 싱

가포르 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의 

일환으로 주롱 혁신 지구(Jurong 

Innovation District:JID)를 건설할 예정이다.

2022년 완공될 최첨단 산업 지구

  지난 3월 24일, 행 스위 킷(Heng 

Swee Keat) 싱가포르 재무장관이 2016

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향후 싱가포르

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유형의 산업

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. 싱가포르 

정부는 미래의 산업단지를 조성 목표로 

주롱혁신지구를 만들 계획이다. 첫 번째 

단계는 주롱 서쪽 지역에서 시작되며 오

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.

 싱가포르 총리는 연설을 통해 “혁신은 

창조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.”며 혁

신의 분위기가 만연하는 경제 환경 조성

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과거 싱가포르의 

산업단지는 대부분 생산 분야에 집중되

어 있었다. ‘아시아의 생산기지’라 불

리며 성공적인 산업단지의 모델이 되었

다.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산업단지에 

수요 대비 싱가포르의 토지부족으로 산

업단지의 공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. 이

런 토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

새로운 산업단지의 모형이 주롱 혁신 지

구이다. 주롱 혁신 지구에서는 연구, 개

혁, 생산이 긴밀히 연결된다.

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

  1960년대 정부의 산업화를 위한 도시

계획의 일환으로 주롱산업단지가 처음 

개발되었다. 많은 해외 기업의 생산공

장이 설립되며 산업단지는 싱가포르의 

제조업 전성시대의 주역이 되었다. 하

지만 대부분 산업이 상대적으로 단위면

적당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적은 분야에 

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. 컴퓨

터, 전기, 반도체와 같은 광학 산업의 

경우 ㎡당 7.917달러의 부가가치 창출

이 가능하다. 바이오, 제약산업도 ㎡당 

3.773달러 가치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

산업으로 분류된다. 반면 싱가포르의 

대표 산업인 정유의 부가가치 창출은 

불과 ㎡당 80달러이다. 이 때문에 정부

는 저밀도 산업단지 시설을 고밀도로 

재개발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

다. 이런 맥락에서 계획된 주롱 혁신 

지구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새로운 개

념의 첨단산업 복합단지이다. 

 

싱가포르 정부의 도움 아래…

 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건설은 위험이 

크다.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산업단지 

성공은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효율적인 

국가기관의 진행능력 덕분에 가능했다

고 입을 모아 말한다. 글로벌 회계&컨

설팅 기업인 KPMG의 Ajay Kumar 

Sanganeria 는 “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

덕분에 주롱은 오랫동안 생산 허브의 

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었다.”

고 평가했다. 덧붙여 “주롱 혁신 지구

를 통해 다음 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준

비를 하고 있다.”라고 전했다. 

주롱 도시 공사(JTC:산업단지 개발 및 

관리를 담당)도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

으로 주롱 혁신 지구는 연구원, 학생, 

기업가, 벤처 자본가 그리고 창조계층

이 모여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

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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